
사회 > 사건ㆍ사고

대북전단살포관련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혐의를받는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2021.5.2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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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
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강제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 5월20일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시작으
로 이달 2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를 하고 싶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강제조사 검토…"3번 출석
거부"

이달 23일까지 총 3차례 출석거부…"체포영장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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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체포영장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차 소환조사 당일 
오전 경찰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반
발하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은 조만간 강제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
졌다. 박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
표가) 특별히 조사 불응 사유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게재하며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
다. 경찰은 5월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5월10일 1차 소환
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량을 실제보다 수십배 부풀려 주장한 것
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포 시기도 박 대표의 주장보다 이전이며, 지역은 
인천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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